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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은 국내 최초로 '폼폼푸린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베이커리를 비롯해 음료와 굿즈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복합 공간을 선보인다.
 
이번 카페는 폼폼푸린 탄생 30주년을 기념해 강남점 스위트파크에 마련됐다. 글로벌과 한국 부문 모두 '2026 산리오 캐릭터 대상' 1위에 오른 폼폼푸린의 매력을 디저트와 공간, 굿즈에 담아 고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전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폼폼푸린 밤식빵(8,000원), 얼굴 모양 커스터드빵(6,500원), 엉덩이 모양 단팥빵(6,500원), 베레모 초코빵(6,500원) 등 캐릭터를 구현한 베이커리와 머랭 쉐이크(8,500원), 초코 바나나(7,500원), 고구마 쉐이크(8,500원) 등 음료를 준비했다. 또한 30주년 기념 굿즈로 아크릴 키링(6,000원), 인형 키링 3종(25,000원), 플랫·베이직 파우치(12,000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고객들은 캐릭터를 구현한 베이커리와 음료는 물론, 일본 직수입 및 국내 단독 굿즈, 폼폼푸린 세계관을 반영한 공간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